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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인생

나    운   영

    음악을 즐기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더욱이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라고 나는 생

각합니다.

     고전음악과 현대음악

     순수음악과 경음악

     국악과 양악

     혹은

     성악곡과 기악곡

     관현악곡과 실내악곡, 독주곡

     독창곡과 합창곡

     행진곡과 무곡舞曲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악 가운데 이것을 골고루 즐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이든 하나만을 즐기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두새벽부터 자정이 넘도록 바이올린 곡의 레코드만을 틀어 놓아서 이웃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

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자나 깨나 경음악만 틀어 놓아서 이웃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

기의 취미에 따라 그 한 가지 음악만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 밖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는 음악 애호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음악과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육신

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음악을 듣습

니다. 그리고 보면 음악은 마치 음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매일 빵과 버터만을 먹게 되면 하얀 입쌀밥과 

김치가 먹고 싶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령 양악만 듣게 되면 자연히 국악이 듣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

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만고 하루 세끼 국밥만 먹게 되면 때로는 국수도 먹고 싶어지는 것과 같이 하루종일—아

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성악곡만을 듣게 되면 기악곡이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악과 생활」, 아니  

「음악의 생활화」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의 음악을 들어 보자는 것입니

다.

    즉 이른 아침에는 요란스러운 음악이나 너무 복잡한 음악보다는 맑은 여성 합창곡이나 부드러운 남성 합창곡

을 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아침 출근 시간이나 등교 시간에는 무겁고 내성적인 실내악곡이나 템포가 느

린 시조나 평조회상을 듣는 것보다는 씩씩한 행진곡, 명랑한 성악곡을 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대낮에는 

정적인 가야금 산조나 현악 4중주곡 같은 것을 듣는 것보다는 건전한 경음악이나 가극 또는 취타 같은 것을 들

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깊은 밤에는 너무 요란한 교향곡이나 취주악곡 또는 경음악, 창극을 듣는 

것보다는 명상적인 현악 4중주곡, 하몬드 올갠음악, 시조, 가사, 가곡 같은 것을 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

다.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 우리의 생활감정과 잘 맞는 음악을 들어 보시면 지금까지 음악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

으셨던 분이라도 차츰차츰 음악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 될 것이며 더욱이—경음악이면 경음악, 국악이면 국악—

이와 같이 음악을 편애하시던 분도 차차로 모든 종류의 음악을 골고루 즐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

라 저열한 음악, 우발적인 음악, 정신 위생상 해로운 음악을 —모르고 즐겨 들으시던 분까지도 차츰차츰 더 고상

한 음악, 건전한 음악, 정신 위생상 이로운 음악을 좋아하시게 될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길을 걸어 갈때에 두 사람이 가면 이중창을 세 사람이 가면 삼중창을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가

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만 이것도 음악의 생활화의 한 예이며 제주도 해녀들이 노래를 부르며 바다에서 일하

는 것도 역시 음악의 생활화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저녁밥을 먹고 온 집안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같이 노래

자랑을 하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라디오로 음악을 들으며 깨고 음악을 들으며 잠드는—음악을 통해서 하루



하루를 행복스럽게 살아가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요즈음  오디오와 레코드를 구비한 음악감상실이 경향 각지에 나날이 그 수가 늘어 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가

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중 서너 곳을 다녀 볼 때마다 나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진귀한 

레코드가 광범위하게 많이 수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가 보아도 듣게 되는 것은 베토벤의 <운명>이요,  슈베르

트의 <미완성>,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드보르작의 <신세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웅>, <전원>, <주피

터>, <군대>등  표제가 붙은 교향곡이나 <황제>, <월광곡>등  주로 표제가 붙은 곡만을 듣기 원하는 것을 볼 때 자연히 

나는 그 까닭을 궁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운명>이나 <비창>을 감상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 언제나 새

로움을 동경하고 추구해야 할 인테리들이 <운명>이나 <비창>만을 듣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자못 의심스러운 노

릇입니다. 더욱이 음악감상실 같은 곳에서 바르토크나 쇤베르크의 곡은 고사하고라도 간혹 국악 레코드를 주문하는 사

람을—정신이상자로 취급해서인지 비웃으며 모두들 자리를 털고 퇴장해 버리는 그 해괴한 거동을 목격할 때마다 나는 

그네들을 위하여 현대음악과 특히 국악의 계몽운동이 하루바삐 좀 더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을 통감하게 되는 

동시에 자칭 음악 전도사(?)로서의 또 하나의 사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악을 편애하지 마십시오!

    새로움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민족의 노래를 찾으십시오!

    음악과 더불어 사는 것, 음악의 생활화—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아침, 낮, 저녁, 밤에 각각 그때그때에 적합한 음악을 골고루 들으면서 고해와 같은 인생을 음악과 더불어 즐

겁게 살아 나갑시다.

 < 1958. 7. 교육문화 >


